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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정의 경우 , , 고등학교와 같은 상 학

교기 과 달리 유아교사 스스로의 단에 의해 수많은

결정을 하고 이를 교육활동과 과정에 반 하게 된다. 이

러한 유아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사 개인이 가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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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에서는 비유아교사들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을 알아본 후, 각 변인에 한 상 계를

악하고, 더불어 비유아교사 자아탄력성 수 에 따라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상 향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유아교

육과에 재학 인 312명의 비유아교사들을 상으로 분노표 ,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한

후, 응답 결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분노표 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은 낮아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한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 체가 교수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은 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분노표 ,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 유아교육, 비유아교사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anger-expression, ego-resilience, and teaching 

efficacy;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three variables; and lastly, found out the relative influence of 

'anger-expression' and 'ego-resilience' on their 'teaching efficacy'. 312 pre-service teacher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univers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 questionnaires using 

research instruments of each of those three variables. The finding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scored high on the anger-expression, were scored low on ego-resilience and teaching efficacy; 

and those pre-service teachers, scored high on the ego-resilience, were scored high on their teaching efficacy. It was 

also found that the sub-factors' in 'anger-expression' and ‘ego-resilience’ affected the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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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념 정도는 유아교육의 질을 가름하는데 요한 변

인으로 작용한다[1]. 교사가 자신의 교수 수업에 해

가지는 신념인 교수효능감과 교사의 개인심리 변인인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은 최근 유아교육의 질과 교사의

역할 수행에 있어 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로 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유아교사의 교

수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분노표 과 련하여 독립 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교수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하

변인들 간의 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분노표 , 스트 스와 역경

을 극복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응능력인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의 세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심도있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유아교육과에 재학

인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

감과 분노표 , 회복탄력성 변인 간에 어떠한 계가 있

으며,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그 상 향력은 어떠

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래 유아

교사의 교수효능감을 높이는데 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을 확인하고, 교사양성 로그램 교직이수과정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 자료를마련하는데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 달성을 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의 수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 간의 상 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3. 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한 분노

표 과 자아탄력성의 상 설명력은

어떠한가?

Fig 1.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2. 론적 경

2.1 수효능감

유아교육의 질에 큰 향을 미치는 교수효능감은 자

기효능감 개념을 교직이라는 상황에 용한 것으로[2],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 학습자들이 교사자신의 수업과

교수를 통해 정 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신

념을 뜻한다[3].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목표 지향

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 이며 끈기를 가지고 계속

으로 정 인 힘과 열정을 용하는 교직 수행을 보

일 가능성이 높다[4]. 교사효능감이 교사의 교수행 와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볼 때, 교사효

능감 증진은 교육의 질향상을도모할수 있는방법들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5-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

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직무만족도에 정 으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 유아교사의교사효능감

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8]; 한 교

사효능감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이나 교사행동의 질에

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9].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자신

의 교사역할을 잘 수행할수 있도록 하며, 이직의도가 낮

게 나타났으며, 교사와 학습자와의 계에도 정 인

향을 다고 밝 졌다[10]. 교사효능감에 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부분 직무만족에 련된 연구이거나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유

아교사의 정서 측면과 교사효능감의 계에 한 연구

는 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2.2 노표현

유아교사가 역할수행 시 스트 스 상황에서 좌 과

갈등을 제 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부정 인 감정인 분

노감정이 생길 수 있다. Spielberger 등[11]은 분노표 방

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 는데, 분노를 표

하지 않고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분노감정을 억 르는

분노억제(anger-in), 분노 상에게 공격 이고 괴 인

방식의 분노를 표 하는 분노표출(anger-out), 분노감정

을 조 하여 히 리하고 표 하려고 노력하는 분노

조 (anger-control)이 그것이다. 분노표 에 련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의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분노표 의 순기능인 분노조 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

고[12], 분노표 에 따라 우울감에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분노억제 는 분노표출행동이 많을수록 우울감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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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분노조 행동이 많을수록 우울수 이 낮고 자아

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에서는 높은 수 의결과가 나타

났다[13]. 즉, 이는 분노 수 이 높은 사람은 인 계효

능감이 낮고, 분노조 을 잘하는 사람이 인 계효능감

이 높음을 시사하 다[14]. 분노가 제 로 표 되지 못하

고 타인이나 자신을 향하여 부 한방식으로 표 되면

자신의 심신에 손상을 입힐 뿐 아니라 인간 계의 어려

움 등으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며, 사회 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5]. 이를 통해 볼 때 교수효능감을

잘 발달시키기 해서는 유아교사가 자신의 분노를 잘

조 할 필요가 있다. 교사효능감과 정서조 분노표

의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이높은

비유아교사 집단은 교사효능감이 낮은 비유아교사 집

단에 비해, 분노조 을 더 많이 사용하 으며, 분노억제

는 게 사용하 음이 밝 졌으나[16], 지 까지 유아교

사의 분노표 수 과 교수효능감의 계를밝힌 연구는

아주 으며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3 아탄력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향을 주는 주요한 하

나의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들 수 있다. 자아탄력성

(ego-resilience)은 스트 스와 같은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능력[17]이라 볼 수 있으며, 내부와 외부의 스

트 스에 한 융통성 있는 응능력이자 자아통제력이

라고 정의하 다 [18-19]. 즉, 자아탄력성은 역경이나 어

려움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

의 응 수 으로 돌아오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을 일컫는다[20].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수 이 낮으면

작은 스트 스도 축 되어 교사뿐 아니라유아에게도 부

정 인 향을 미친다[21]. 자아탄력성과 련된 선행연

구에서 개인의 자아탄력성 수 이 높을수록 스트 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2], 아교사의 자아탄

력성은 교사의 직무스트 스의 감소와 보육효능감을 증

진시켜 교사민감성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이라고 하

다[23]. 한, 자아탄력성이 높은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에 유연하게 처하고 정 으로 생각함으로써 교

사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켜 행복감을 높이게 된다고

하 다[24].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 인 사람들은 낙천

성과 원만한 인 계 등을 통해 부정 인 환경에서도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스스로의 통제수 을 변화시킴으

로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 다[25].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에 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보육효능감에 직 인

향을 주었으며[26];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교사효능감,

교수몰입 간의 상 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

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교수행 에 몰입하여 교수몰입이 높아지는 것이

나타났다[27]. 유아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교사효

능감 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아

탄력성과 교사효능감은 서로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

3.1 연 대상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에 재학 인 비유아교사 352

명을 임의표집하여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설문지 회

수 결과 352부 32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93.2%를 나

타내었으며, 동의서가 락된 설문지 11부와 충실히 응

답하지 않은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최종 312부를 통계처

리 하 다. 연구 상의 일반 배경은 Table 1과 같다.

Properties Categories f (N) (%)

Age

under 18 years
old

39 12.5

19 years old 40 12.8

20 years old 122 39.1

21 years old 68 21.8

22 years old 29 9.3

over 23 years old 14 4.5

Education level

3-year education
program
(Associate
Degree)

137 43.9

4-year education
program
(Undergraduate
Degree)

175 56.1

Year in school

Freshman (1st
year)

39 12.5

Sophomore (2nd
year)

51 16.3

Junior
(3rd year)

150 48.1

Senior
(4th year)

72 23.1

Total 312 100

Table 1. Demographic properties (background)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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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상의 개인 배경

을 살펴보면, 비유아교사의 연령은 20세가 122명

(39.1%), 21세 68명(21.8%), 19세 40명(12.8%) 순으로 나

타났다. 학년은 3학년 150명(48.1%), 4학년 72명(23.1%),

2학년 51명(16.3%), 1학년 39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3.2 연 도

3.2.1 노표현 척도

분노표 척도는 Spielberger 등[11]이 개발한 상태-

특성 분노 표 척도(STAXI: Srate-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Han 등[29]이 한국 으로 개발한 상태-특

성 표 척도(STAXI: Korea Version)를 사용하 다. 분

노의표 측면을 측정하기 해 하 요인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 등 3개로 구성되며, 각문항은 5 척

도의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안에

서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어 있다. 구체 인 하 요인명,

문항 수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Sub-factors
Number
of items

Item number
Cron
bach
α

Anger-out

Anger-in

Anger-control

8

8

8

2, 7*, 9*, 12*, 14*, 19*,
22*, 23
3*, 5*, 6*, 10*, 13*, 16,
17*, 21*
1, 4, 8, 11, 15, 18, 20, 24

.82

.79

.70

Total 24 .73

Reverse-scored items*

Table 2. Number of items in each sub-factor of 

'Anger expression' scale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3.2.2 아탄력  

자아탄력성 검사는 Atsushi 등[30]이 개발하고

Min[25]이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척도를 별도 수정 없이

그 로 사용하 다. 하 역으로는 흥미와 심의 다

양성, 감정조 , 정 미래지향성 등 3개의하 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문항은 5 척도의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 안에서 응답하게

되어있다. 구체 인하 요인명, 문항수 신뢰도는 다

음 Table 3와 같다.

Sub-
factors

Numb
er of
items

Item number
Cron
bach
α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Control of
emotions

Positive
future
orientation

7

8

6

1, 4 , 8, 12, 16, 18, 20

2, 5, 7, 9, 11, 13, 19, 21

3, 6, 10, 14, 15, 17

.85

.81

.86

Total 21 .90

Table 3. Number of items in each sub-factor of 

'Ego-resilience' scale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3.2.3 수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조사하기

해Enochs 등[31]에의해개발된교사의과학교수효능감

검사도구(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TEBI)를 Shin[9]이 일반 인 유아보육기 의 상황에

맞게 문항을 수정을 하고 신뢰도 검증을 한 도구를 사용

하 다. 본 연구도구는 교사 스스로가 본인이 교사 역할

을 효율 으로 수행한다고 어느 정도 믿는지를 측정하기

한 자기 보고식 도구이며, 두 개의 하 요인인 개인효

능감과 일반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효능감은 교

사 본인이 교사 역할을 해나감에 있어 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뜻하며, 일반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교

수 행 가 유아들의 성취와 결과에 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 총 5 척도의 표

시방법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다. 구체 인 하 요인명,

문항 수 신뢰도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Sub-factors
Number

of items
Item number

Cronbach
α

Personal
efficacy

General
efficacy

13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2, 3, 4, 5, 6, 7, 8, 9

.70

.84

Total 22 .82

Reverse-scored items*

Table 4. Number of items in each sub-factor of 

'Teaching efficacy' scale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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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 절차  

3.3.1 비조사

유아교육과 재학생 25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

하 다. 이를 통해 분노표 ,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 설

문지의 내용의 이해와 성을 검토하 다.

3.3.2 본 조사

비조사 이후 본 조사에서는 유아교육 문가 3인에

게 검토받은 최종 설문지를 사용하여, 유아교육과 재학

생 352명을 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목 을 사 에 설명한 후, 연구 조에 한 동의

를 구하 다. 취합된 설문지 동의서 락 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312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3.4 료처리

설문지의 자료처리는 Window용 PASW 20.0 로그

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처리되었다. 연구문제 1

에서는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 자아탄력성, 교수효능

감의 조사를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평균과 표 편차

를 구하 다. 연구문제 2에서는 상 분석을 실시를 통한

각 변인 간의 상 계를살펴본 후, Pearson의 률상

계수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3에서는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단계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 결과

4.1 비 아 사  노표현, 아탄력   수

효능감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기 해 하 요인별 평균과 표 편차

를 알아보고, 각 하 요인별 문항 수가 다름으로 인해 문

항 당 평균을 살펴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 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노표 의 인식 정도는

분노조 (M=27.29, SD=3.88), 분노억제(M=20.10, SD=5.17),

분노표출(M=19.44, SD=5.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

아탄력성의 인식 정도는 감정조 (M=27.23, SD=4.49),

흥미와 심의 다양성(M=26.44, SD=4.22), 정 미래

지향성(M=24.23, SD=3.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수

효능감의인식정도는개인교수효능감(M=43.79, SD=4.88)이

일반 교수효능감(M=34.71, SD=4.34)보다 높았다.

Variable
Name

Sub-factor Mean (M) SD

Mean score
for
each

item(SD)

Anger
Expression

Anger-out
Anger-in
Anger-control
Total

19.44
20.10
27.29
67.32

5.34
5.17
3.88
8.53

2.43(.67)
2.51(.65)
3.47(.49)
2.81(.36)

Ego-
Resilience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Control of emotions
Positive future
orientation
Total

26.44

27.23

24.23
77.90

4.22

4.49

3.68
10.02

3.78(.60)

3.40(.56)

4.04(.61)
3.71(.48)

Teaching
Efficacy

Personal efficacy
General efficacy
Total

43.79
34.71
78.49

4.88
4.34
7.76

3.37(.38)
3.86(.48)
3.57(.35)

Table 5.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n anger-expression, ego- 

resilience, and teaching efficacy
(N=312)

4.2 비 아 사  노표현과 아탄력   

수효능감 감  계

4.2.1 비 아 사  노표현과 아탄력   

수효능감 전체 간  상 계

Variables
Anger-

expression
Ego-

resilience
Teaching
efficacy

Anger-
Expression

Ego-resilience

Teaching efficacy

-.19**

-.27** .58**

**p <.01

Table 6. Correlation among early childhood pre- 

ervice teachers' anger-expression, ego- 

esilience, and teaching efficacy
(N=312)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의 상 계수

는 -.19, 분노표 과 교수효능감의 상 은 -.27로 유의미

한 수 (p<.001)에서 부 계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탄

력성과 교수효능감의 상 계수는 .58로 유의미한 수

(p<.001)에서 정 계로 나타났다. 즉, 분노표 이 높을

수록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은 낮아지고, 자아탄력성

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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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비 아 사  노표현과 아탄력   

수효능감 하  간  상 계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분노표출의경우, 분노억제는 .48의 유의한 정 상

을, 분노조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의 하 요인

들 간에는 -.16에서 -.40 사이의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분노억제는 분노조 , 자아탄력성, 그리고 교수효

능감 하 요인들 간에 -.20에서 -.43 사이의 유의한 부

상 이 나타났다. 분노조 은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

의 하 요인들 간의 상 은 .23에서 .59 사이의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의

하 요인들 간의 상 은 .23에서 .63 사이의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 즉, 분노표 하 요인들 에서 분노

표출이 높을수록 분노억제는 높아지는 반면에 분노노

과 자아탄력성은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아

탄력성 하 요인 흥미와 심의 다양성, 감정조 ,

정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개인 교수효감과일반 교수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7 8

1

2 .48**

3 -.40** -.20**

4 -.16** -.28** .31**

5 -.36** -.35** .59** .39**

6 -.19** -.32** .29** .63** .44**

7 -.28** -.43** .32** .50** .42** .50**

8 -.17** -.25** .23** .37** .23** .34** .42**

**p <.01
1. Anger-out 2. Anger-in 3. Anger-control 4.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5. Control of emotions 6. Positive future orientation 7.
Personal efficacy 8. General efficacy

Table 7. Correlation among sub-factors in anger- 

xpression, ego-resilience, and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N=312)

4.3 비 아 사  노표현과 아탄력  

수효능감에 미치는 향

4.3.1 비 아 사  노표현과 아탄력  

수효능감에 미치는 향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 체가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미치는 상 설명력을 알아보

기 하여 단계 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결

과는 아래 Table 8과 같다.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2
R2

Change
F VIF

(Constant) 2.52

.35
85.
91***

Ego-resilien
ce

Anger-expre
ssion

.40

-.16

.03

.05

11.74**

-3.46*

.33

.02

1.04

1.04

*p <.05, **p <.01, ***p <.001

Table 8. Relativ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pre- 

ervice teachers’ ‘anger-expression’ and 

‘ego-resilience’ on teaching efficacy 
(N=312)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 체가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상 설명력을 확인하기 투입한

변인의 다 공선성 잔차의 독립성을 조사한 결과,

Durbin-Watson의 통계치는 2.01이었으며, VIF 값은 1.04

으로 나타나 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하 다.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 체가 교수효능

감에 미치는 향을 표 8에서 살펴보면, 자아탄력성과 분

노표 은 교수효능감을 35% 정도 설명하며, 자아탄력성

은 그 에서도 33%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한

F값 85.91은 p<.001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의 회귀모형식이 합하다는 것을 보여 다.

4.3.2 비 아 사  노표현과 아탄력  

하  수효능감에 미치는 향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

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상 설명력을 알아보기 해

단계 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Table

9과 같다.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2
R2

Chang
e

F VIF

(Constant) 2.46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16 .28 4.72***

.39

.27

49.
38***

1.73

Anger-in -.13 -.24 5.11*** .08 1.13

Positive future
orientation

.12 .21 3.49** .03 1.75

Table 9. Relativ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pre- 

ervice teachers' the sub-factors in 

‘anger-expression’ and ‘ego-resilience’

on teaching efficacy
(N=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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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 하 요인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의 Table 9에서 살펴보

면,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인 흥미와 심, 미래지향성은

교수효능감을 3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에서도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인 흥미와 심은 27%

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분노표 인 분노억제와분노조 첨가됨으로써 9%가 증

가하여 총 39%의 설명력을 가진다. F값 49.38은 p <.0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의회귀모형식이

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비유아교사들의 분노표 이 교수효

능감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비유

아교사 자아탄력성 수 에 따라 교수효능감에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간단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유아교사의분노표 과자아탄력성 교수

효능감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

감은 보통 이상으로, 분노표 은 보통 이하의 수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유아교사가 부정

상황이나 부정 감정들을 스스로 잘조 해나가고 있다

고 보여지며 미래의 유아교사로서 교수효능감을 정

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분노표 하

요인 가운데 분노표출의 경우 분노조 이나 분노억제에

비해 평균이 다소 낮은 것, 자아탄력성 하 요인에서 감

정조 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유아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 교사로서 부정 인 감정을컨트롤 한다

는 측면에서는 정 인 인식이라 볼 수 있으나, 개인

측면에서는 심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견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유아교사들이 일정 수 이상의 스트

스를 스스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나 생활

지도를 통해 탄력성, 효능감과 같은 심리 방 종을

꾸 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신의 분노나 억압

된 부정 정서들을 건설 이고 정 인 방향으로 표출

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제시해주는 일도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 교수

효능감 간의 계는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분노표 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은 낮아지고, 자아탄

력성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 요인별 상 에서는 분노억제와 개인 교수효능

감의 계가 보통 이상의 부 상 을 보 고, 흥미와

심의 다양성, 정 미래지향성과 개인 교수효능감

간의 계가 보통 이상의 정 상 을 보 다.

선행연구에서처럼 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교

수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정 상 이 있다고 나타나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31]. 그러나 교수효능감을포함

하고 있는 변인인 교사효능감과 분노조 사이의 계를

살펴본 결과[32], 분노표 의 하 요인인 분노조 과 분

노억제와의 계에서는 유이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분

노표출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분노표 의 하 요인들과 교수효능감 사이에서 유의

미한 부 상 을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결과가 다른 연

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유아교사들이 부정 상황에서 자

신의 분노를 억제하고 흥미와 심을 돌려 미래를 정

으로 바라보는 일과 자신이 교사로서 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일을 연결 짓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비유아교사들이 교직이수 과정에서 참

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교직문화에 한 고정 념이나

편견 등에서 탈피하도록 돕고, 부정 인 감정을 하

게 표 하는 일이 수용되는 교직문화가 오히려 바람직함

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 개인 교수효능감에 비해 일반 교수효능감과

분노표 , 자아탄력성 간 련성은 비교 낮은 상 을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 비유아교사는 교실에서 유아의

성취를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에서

이에 한 지속 인 심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비유아교사의 분노표 과 자아탄력성이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 분노

표 의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독립변인 하 요인의 상 향력을 살

Anger-control .10 .14 2.93** .01 1,13

**p <.01
1. Anger-out 2. Anger-in 3. Anger-control 4.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5. Control of emotions 6. Positive future orientation 7.
Personal efficacy 8. General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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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결과, 심과 흥미의 다양성, 분노억제, 정 미래

에 한 기 , 분노조 의 순으로 교수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높

이기 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으로

마련하되, 심과 흥미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정 미

래에 한 기 를 높이는 낙 성 훈련, 분노를 억제하고

조 하는 연습기회 마련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훈련과 연습은 일회성 교육보다는 교

직이나 교양교과목으로 편성하여 비유아교사들에게

지원하거나, 학 내심리상담센터, 교수학습센터 등에서

특성화 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제공하여 지속 으로 제

공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유아교사가되기 이 에 다양

한 경험과 학교에서의 로그램 제공은 교사가 되었을

때 문제해결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

과는 이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33].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토 로 후속연구에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 유아교사의 개인 심리 변인인 분노조

과 자아탄력성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비유

아교사의 분노조 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유

아교사들의 분노표 수 이 높아져야 하며 자아탄력성

을 회복하여 유아교육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통

계분석을 통한 련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둘째, 비유아교사들은 스트 스나 갈등과 좌 을 경

험하 을 때 분노조 과 자아탄력성 수 이 낮아지므로

비유아교사들이 스트 스 상황에 경직되어 있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고 한 방법으로 교수활동을 계획하

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정 정서

지원을 통하여 비유아교사가 교수효능감을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분노조 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

으로 표집을 확 하고 표본의 수도 확 하여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는 비유아교사가 분노를 조 하는 수 이

높아지고 자아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에 한 요성을 시

사하며 비유아교사가 교수에 한 신념을 높이고 교육

의 질을 높이는 교사로 성장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

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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